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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노동 가치설이든 효용 가치설이든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가 적정하게 결정된다면 리
먼 브라더스 사태도 일어났을 리가 없다. 사물의 가치가 부당하게 높게 평가되거나, 
반대로 부당하게 낮게 평가받기 때문에 사회에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.

∙인터넷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능력과 니즈를 연결하는 사회적 비용이 극적으로 낮
아진 시대에 이 일대일의 관계성은 정말 유지해 나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?

∙ 만약 자신의 능력이나 감성에 대해 희소성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, 그 
사람에게 가격표도 붙이지 않은 채 증여하고 답례로 약간의 선물을 받으며 살아가는 
방법을 생각할 수는 없을까?
그러한 증여와 감사의 교환을 바탕으로 한 관계는 증여한 사람에게 매우 건전한 만족
감과 자기효력감을 가져다줄 것이다. 생각만 해도 무척 가슴이 설렌다.


